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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무
전경련 , 자유무역협정 설문조사 … 전기전자·자동차 유리

화학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(자유무역협정)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경련이 2002년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회원사의 동아시아 지역 해외지사 263개를 대상으로

FTA(자유무역협정)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FTA 체결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지국가

와 우리나라가 FTA를 실시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2%에 달했다.

FTA 체결에 대해 현지국가의 입장은 긍정적이다(65.3%), 부정적일 것이다(28.6%), 무관심할 것이다(6.1%)

순으로 나타났고, 타이완을 비롯해 인도네시아, 타이는 긍정적 의견이 100%, 80%, 79%로 나타났으나, 중국은

긍정적 55.6%, 부정적 33.3%, 말레이지아도 긍정적 66.7%, 부정적 33.3%로 대답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

당했다. 베트남은 부정적 75%, 긍정적 25%로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왔다.

현지국가와 FTA를 실시하면 해외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이 된다(73.4%), 관계없다(18.4%), 손해가

된다(8.2%)로 응답했다.

FTA 체결하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

현지국가와 FTA를 실시하면 가장 유리한 업종으로는 전기·전자, 정보통신 등 IT관련 업종(45.5%)가 자동

차(23.7%)로 나타났다. IT를 유리업종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싱가폴(66.7%), 인도네시아(58.4%),

중국(45.5%) 등이었다.

자동차업종을 유리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인도네시아(25%), 중국(27.3%)로 나타났는데 인도네

시아는 기아자동차가 당사국의 국민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, 현대자동차는 현지 버스교체사업에 참여하고 있

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.

중국은 아직 당국의 허가가 없어 직접적인 진출은 없으나 무한한 잠재력으로 각국에서 진출준비를 철저히

하고 있는 상태이다.

불리한 업종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업종은 농·수산/축산업(50.9%)과 경공업(24.7%)으로 나타났다. 경공업은

이미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.

인도네시아, 중국은 2가지 업종 모두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·수산업은 동남아 전반이 강한 경

쟁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FTA 체결을 위해서는 농·수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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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유리한 업종 불리한 업종

업 종 비중 업 종 비중
1 전기·전자 정보통신 45.5 농·수산/축산업 50.9
2 자동차 23.7 경공업 24.7
3 철 강 7.8 임 업 4.4
4 석유화학 4.0 석유화학 4.4
5 경공업 4.0 광 산 4.4
6 유통업 3.0 중공업 3.0
7 건설업 2.0 관광업 1.4
8 기 타 10.0 기 타 6.8


